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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2. 11.(화) 12:00
<2. 12.(수) 조간 >

/   배포 2025. 2. 11.(화) 08:30

네이버(주)의 멤버십 혜택 관련 
기만광고 제재

- 멤버십 가입 혜택 광고시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
명시하도록 하는 기준 제시 -

 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한기정, 이하 ‘공정위’)는 네이버(주)(이하 ‘네이버’)가 

네이버플러스멤버십*
(이하 ‘멤버십’)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

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광고를 

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(향후 금지명령) 부과를 결정하였다. 

  ＊ 네이버 운영 유료 구독서비스(월 4,900원)로 가입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입시 

추가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(예: 네이버웹툰) 이용혜택 제공

 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(모바일žPC)을 

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,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

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

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

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하였다.

  포인트 적립혜택 관련 기만광고

 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*에 대해 주된 광고페이지에 

‘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’, ‘최대 5%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’

이라고 광고하였다. 

  ＊ 제공되는 포인트는 네이버에서 상품 구매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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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나, ①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%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

에는 2%만 적립된다는 사실 및 ②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, 동일 상품을 

여러 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제한사항임

에도 이를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, 여러 번 클릭해야만 

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*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

어렵게 광고하였다.

  ＊ 제한사항①은 주된 광고페이지 하단의 ‘멤버십 적립 더 알아보기’ 문구를 1회 클릭해야 연결

되는 페이지에 배치

    제한사항②는 주된 광고페이지에서 2회 클릭해야 연결되는 페이지에서 추가로 ‘상품당 한도와 

장바구니 구매’ 문구를 클릭해야 확인 가능하도록 배치

 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적립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

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*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하였다. 

  ＊ 공정위 소비자오인성 설문조사시 ‘포인트 적립혜택’이 멤버십 가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

응답은 34.4%, 다소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45.8%로 총 80.2%가 가입에 영향이 있다고 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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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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 관련 과장 및 기만광고 

  네이버는 멤버십 가입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해 주된 

광고페이지에 ‘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’ 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할 수 

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*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하였다.

  ＊ ①네이버웹툰(쿠키49개), ②네이버 시리즈온 최신영화 1편 할인, ③시리즈온 멤버십 전용관 

영화 무제한 이용권, ④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시청, ⑤티빙 방송 무제한 시청 

  그러나,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*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

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을 선택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

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하여 제시하지 않고, 여러 번 

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**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

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하였다.

  ＊ 실제로는 ‘네이버 컨텐츠 체험팩’ 까지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6개임

  ** 주된 광고페이지 하단의 ‘멤버십 적립 더 알아보기’ 문구를 1회 클릭해야 연결되는 페이지에 

‘매월 한 가지 선택하세요’ 라는 문구로 제시

  또한, 이용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중 SPOTV NOW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

‘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’(주된 광고페이지), ‘SPOTV NOW 스포츠 무제한, 

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’(두번째 안내페이지)이라고 광고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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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된 광고페이지 두 번째 안내페이지

  그러나,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

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제한사항을 

광고페이지 어디에서도 알리지 않았다. 

  이러한 행위는 실제보다 멤버십 가입시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이 더 큰 

것으로 소비자를 오인*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

광고 및 과장광고**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. 

  ＊ 공정위 소비자오인성 설문조사시 디지털콘텐츠 모두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

응답자 비율은 61.1%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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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‘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’과 관련해서 SPOTV 모든 스포츠 컨텐츠를 이용할 수 

있다고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은 62.5%임

  ** ‘SPOTV NOW’ 관련 광고는 중요한 제한사항을 알리지 않아 ‘기만광고’에 해당되며, ‘무제한’

이란 표현으로 인해 ‘거짓·과장광고’에도 해당된다고 판단

  이번 조치는 최근 e-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

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ž시정함으로써 

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

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. 

  또한,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

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가 알 

수 없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

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표현과 근접하여 명시할 수 있도록 

하는 광고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.

 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, 공정위는 향후 멤버십 가입과 

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.

<붙임1> 네이버 멤버십 2주년 주된 광고페이지
<붙임2> 네이버 멤버십 가입시 적립혜택에 대한 광고
<붙임3> 네이버 멤버십 가입시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한 광고

담당 부서
시장감시국

서비스업감시과

책임자 과  장 임경환 (044-200-4499)

담당자 사무관 조인준 (044-200-45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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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네이버 멤버십 2주년 주된 광고페이지

<그림 1>                네이버 멤버십 2주년 주된 광고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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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네이버 멤버십 가입시 적립혜택에 대한 광고

<그림 2> 주된 광고페이지 중 적립혜택 광고 및 별도로 연결된 첫 번째 안내페이지

주된 광고페이지 중 적립혜택 광고 첫 번째 안내페이지

클릭시 첫

번째 안내

페 이 지 로 

이동 클릭시 두

번째 안내

페 이 지 로 

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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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3>     첫 번째 안내페이지에서 별도로 연결된 두 번째 안내페이지

두 번째 안내페이지 두 번째 안내페이지 상세 화면

클릭시 두

번째 안내

페이지 상세

화면 노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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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3 네이버 멤버십 가입시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한 광고

<그림 4>          주된 광고페이지 중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 광고

 ※ 주된 광고페이지에서 ‘멤버십 적립 더 알아보기‘ 문구 클릭시 첫 번째 안내페이지로 이동

<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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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5>           주된 광고페이지에서 별도로 연결된 안내페이지

첫 번째 안내페이지 두 번째 안내페이지

클릭시 두

번째 안내

페 이 지 로 

이동


